
화장품, 중국시장 공략 본격화
한국화장품협회 현지 출범 … 시장규모 17조원으로 한국의 2배

국내 화장품 생산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.

최근 중국 현지에서 한국화장품협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12월8일 상하이(Shanghai) 메리어트호텔에서 120개

관련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.

중국 화장품 시장은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잠재력이 크고 한류영향으로 인식이 좋아 국내기업들에게 성장

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그러나 지금까지는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까다로운 검사와 행정절차, 명품과 중국산 저가 제품사이의 애매

한 가격대로 제대로 된 입지를 구축하지 못했다.

이에 따라 김윤을 미소화장품 대표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중국에 진출한 22개 화장품기업으로 협회를 구성

해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.

김윤을 회장은 “중국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17조원으로 한국의 2배가 넘고 성장 잠재력도 크다”며 “국내기업

의 중국 진출은 역사가 짧지만 기술수준이 세계 상위권이어서 시장 전망이 밝다”고 말했다.

정부도 화장품을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품목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.

김정기 상하이총영사는 “중국 화장품시장이 연평균 17% 이상 성장세를 거듭하며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급

부상했다”면서 “중국인의 소득이 올라가고 고급 화장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높아지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또 “한국 정부는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국가 이미지 제고와 기업 브랜드 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”이

라고 전제하고 “화장품 등 고급 브랜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마련할 방

침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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